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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 2023. 10. 7.(토) 담당 김연주 (010-2027-7211)

진교훈 마곡나루역 두 번째 집중유세 
“강서의 자존심과 민주당의 자존심을 지키겠다”

홍익표 원내대표 등 지도부 “투표하는 시민이 승리한다”

‘안전·안심·민생구청장’ 진교훈 더불어민주당 강서구청장 후보는 7일 오후 2시 마
곡나루역에서 두 번째 집중유세를 갖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진짜 일
꾼을 강서구청장으로 뽑아달라”며 “강서의 자존심, 민주당의 자존심,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진 후보는 “강서구민들을 만나뵐 때마다 어떤 구청장 후보를 원하시는지 묻는다”
라며 “일 잘하고 신뢰할 수 있는 후보를 원한다면 진교훈이다. 저는 기획, 예산, 
성과관리, 조직업무, 다양한 행정 업무를 경험해 본 일 잘하고 청렴하고 깨끗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진 후보는 “지난 20여 년 동안 강서구는 바로 뒤의 마곡나루 역과 서울식물원 등
의 상전벽해가 이루어졌다. 강서구의 발전을 일으키고 주도했던 세력은 바로 우리 
민주당이다”고 밝히며 마곡지구 개발, 고도제한 완화 등 강서구의 현안 사안들을 
강서구민과 함께 이끌어 온 것은 민주당이었음을 강조했다. 또한, “어떤 후보는 
강서 16년의 역사를 부정하고 강서구민과 강서구청 공무원들의 헌신을 깡그리 무
시한다”며 김태우 후보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마지막으로 진 후보는 “강서 역사를 아는 사람, 낮은 자세로 여러분을 섬기는 사
람,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진짜 일꾼을 강서구청장으로 뽑아달라”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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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적인 지지를 호소했다.

“투표하는 시민이 승리합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집은 다른 데 있고 강서에 월세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 지
역에서 19년 동안 살아온 사람에게 진정성이 있지 않겠냐”라고 물으며 “그저 손
님처럼 강서구도 잘 모르면서 대통령이 하라니까 여당이 시켜서 그렇게 정치하는 
사람은 안 된다”라고 김태우 후보를 겨낭했다. 또한, “이번 선거는 단순히 구청장 
선거가 아니라 1년 5개월 윤석열 정부의 오만과 독선, 무능과 무책임에 대한 확실
한 심판”이라며 “대통령의 국정기조를 바꾸는 첫 번째가 진 후보를 압도적으로 당
선시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무도한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의 무릎을 꿇리자”

정청래 최고위원은 “강서구청장으로 진교훈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민주당을 지키
고 이재명 대표를 지키는 일”이라며, “진교훈이 강서구청장이 된다는 것은 무도한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이 이곳 강서에서 무릎을 꿇는 일”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 되고 그동안 고생도 많았고 힘들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라며,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 우리 강서구에 터를 
잡고 있어서 얼마나 다행이냐”라고 진 후보를 추켜세웠다.

이날 유세에는 홍익표 원내대표, 정청래·서영교 최고위원, 조정식 사무총장, 이해
식 조직사무부총장, 한병도 전략기획위원장, 김영주 국회부의장, 고용진·설훈·양경
숙·유동수·임오경·임종성·장철민·진선미·한준호 의원, 후원회장 노현송 전 강서구청
장, 상임공동선대위원장 김영호 서울시당위원장, 한정애·진성준·강선우 의원이 참
석했다. /끝.

※ 사진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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